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민족 명절인 설을 맞이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 상 기 도 다 같 이

찬     송 430장(통 456)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 이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 도 가 족 중 

한 사 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를 가족들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

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

셨음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

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

옵소서. 또한 서로에게 위로와 축복을 전하는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편 119:49~56 인  도  자

말     씀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라 인  도  자

설 가정 예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이겨 내게 하신 하나
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용기를 얻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용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 안정된 상황으로, 사람
으로, 많은 것이 준비되어 상황을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배경에 불과합
니다. 이런 배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남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는 
등 우리의 신앙생활도 배경이 사라지고 나니,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배경에 기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담대
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배경이 아닌 말씀 안에 거
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49절에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하
나님이 주신,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억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기억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절망
과 좌절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배경에 집중하지 마십
시오. 그리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배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 약속으로 무장할 때, 배경
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할 때, 고난 중에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내 중심이 되면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 인생의 원천이 되어야 고
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6장 10절에서 욥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고
백하며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때에만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큰 위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신자로 살
아가는 2021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와 가족의 문제, 내 상황을 절대로 내 배경에 맡
기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때에만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
니다. 시편 119편 51절에서와 같이 교만한 자들이 조롱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52절 말씀처럼, 주신 말씀으
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밤낮없이 수고하시며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
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밤에도 우리 가족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은 54~56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
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길 소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     송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 다 같 이

기  도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 기 도 문 다 같 이

교  제 설 활동 다 같 이

활동 이름 : 복주머니

준비물 : 준비 복주머니 도안, 카드, 펜

활동 방법 :

1 꿈미 ‘설 명절 자료’(복주머니 도안, 카드)를 출력합니다.

2 도안을 따라 복주머니를 만듭니다.

3 서로를 향한 새해 축복과 성경 말씀을 카드에 적습니다.

4 세배를 한 후 각자의 복주머니에 카드를 넣어 줍니다.


